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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를사랑한 영원한화가의 열정만나다

백살까지살아서 100세개인전을열고싶다

지난 2014년 2월 9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故) 김보

현(19172014) 화백의바람은끝내이뤄지지못했다 그

러나 눈을 감기 전까지 휠체어에 의지한 채 캔버스를 마

주했던열정은현재까지도수많은후배미술인들에게귀

감이되고있다

경남 창녕 출신 김 화백은 625를 계기로 광주에 정착

하며 1946년 9월29일 개설된 조선대 미술대학 산파 역할

을 했다 약 10년 간 교수로 재직하며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까지수많은제자들을길러냈다 지금도조선대미술대

학 건물 1층 우리 대학을 빛낸 인물란에 첫번째로 이름

이올라가있다

김 화백은 지난 2011년에는 부인 실비아 올드 여사와

함께작품 400여점을학교에기증했고 조선대측은 김보

현실비아올드미술관(미술대학본관 1층)을 설립해상

설전시하고있다

조선대미술관(관장 김익모)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

관이 김 화백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밝힌다 탄생 100주

년을 맞아 3월2일부터 12월29일까지 예술적 삶을 주제

로기획전을연다

이번전시는김화백과삶의동반자이자동료예술가인

실비아 올드의 작품을 정리해 선보이는 2인전이다 초창

기작품부터 2012년 95세에 투병을마친직후제작한 새

로운 생 14까지 70년 화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유화를 비롯해채색 드로잉 콜라주등 다양한양식과기

법이담긴작품 40여점을출품한다

전시는 화풍에 따른 시기별로 구분해 1부 고통(3월2

일7월21일)과 2부 환희(7월21일12월29일) 등 소주

제로나눠작품변천과정을선보인다

1부에는 1957년부터 1980년까지의 추상사실주의 작

품(14점)이 중심이다 과거 기억과 고통 사회에 대한 심

리적불안감이트라우마로자리잡은상황을화폭에분출

하고주변과일상을조용히관조한결과물이다

작품 무제(1961)는 거친 붓질로 화폭 전체를 검은 물

감으로 두껍게 칠한 추상화다 불안과 공포 부정적인 이

미지를형상화시키며당시겪었을심적고통이전해진다

1964년작 개 1974년작 생선은사실적기법이눈에띈

다 색연필로세밀하게그린외곽선 명암처리 생동감있

는구도는제자들에게강조했던기본을중시하는마음이

느껴진다

또한실비아올드의작품 10점도함께만날수있다 실

비아는서양색채보다는동양신비주의에더가까운정신

성을 구현한다 인도네팔일본홍콩 등을 여행한 경험

을녹여낸작품과아상블라주(Assemblage폐품등으로

만든 미술작품) 기법으로 작업한 설치와 조각 드로잉을

배치한다

올해 하반기 펼쳐지는 2부에서는 1980년대 이후 구상

회화가전시된다 김화백은힘든미국이민시기 실비아

올드 여사를 만나 몸과 마음의 안정을 이루며 작업에 대

한 의지와 희망을 느낀다 이때부터는 과거에 대한 화해

와 용서 자유 새로운 시작의 환희 등을 작품에 담는다

새로운생(2012) 등 유화물감 색테이프등다양한재료

를사용한작업을선보일예정이다

김익모관장은 조선대미술대학초대교수를역임한김

보현선생님은혼란스러웠던 625시기와미국이민때겪

었던 고통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분이다며 이번 전시

는작품을많이걸기보다는학술적으로세분화시켜주제

별경향별로깊이감상할수있도록구성했다고말했다

문의062230676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실험적 현대미술을 선보이고 있는 담

양 담빛예술창고가 신년을 맞아 현시대

를되짚는전시를연다

3월29일까지 담빛 2017 정유년을열

다!를 주제로회화사진조각설치미

디어염직도자기 등 다양한장르를한

데모아전시한다

이번 전시에는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경희 김인경 김재성

나명규 노은희 라규채 박문종 이이

남 인춘교 한선주 김영설 서경석 정

이석 등 작가 13명이 참여해 50여점을

선보인다 작가들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서새로운패러다임과잊혀져가는가치

를탐구한다

인춘교 사진작가는 곡성나주영광

등전남폐교를찾았다 작품 지난날처

음 마주친 그때처럼 연작은 한땐 학생

들로북적였을초등학교운동장에 남아

있는 이순신상 이승복 어린이상 등을

포착했다

박문종작가가먹과흙으로그린회화

배 잔은 술을 통해 인생을 이야기한

다 술 한잔으로 고단한 삶을 이겨낸 단

상을형상화시켰다

도예가 김영설 작가는 현대미술과 만

난공예본질을탐구한다 흙과불을재

료로 무등산을 담은 분청조화문 접시

시리즈에는 도예가로서 지역 고유 특성

을담기위한고민을담았다

한선주 작가는 종이실 나무 깃털을

엮어 만든조형물 condor1를 전시한

다독수리의일종 콘도르를 희망의새

로 보고 삶을 엮는 직녀로서의 역할을

보여준다문의 061383824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이 숲에서 만나는 인

문학 2017 박물관숲 이야기 프로그램

을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산림문화연구소 정

숙희 정영아 강사가 참여해 숲이 가

진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다

박물관 인근 숲을 걸으며 진행하는 맞

춤형 숲 해설을 비롯해 오감으로 관찰

하기 놀이 만들기 전시관람 등으로

구성된다

3월11일부터 10월까지 매달 둘째 주

토요일오후 2시30분4시박물관정원

에서 매회 다른 주제로 펼쳐진다 첫행

사는 봄맞이가자향기담으러를주

제로 카나페를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갖

는다 또 사랑을 빚고 마음을 담는 흙

자연으로 꾸미는 먼 옛날 무늬 마음

을 모으는 낙엽보자기 등 시기에 맞는

주제를기획했다

참여 희망자는 행사 2주 전부터 박물

관 홈페이지(gwangjumuseumgokr)

에서 선착순(약 40명) 접수받는다 문의

062570702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4차 산업혁명시대잊혀져가는가치들

담양담빛예술창고내달 29일까지신년기획전

인춘교 작 지난날 처음 마주친 그때처럼

광주 롯데갤러리가 신춘기획으로 3월

329일봄맞이공예전시를연다

살며시 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

에는 젊은 공예작가 6명이 참여해 실용성

과예술성을갖춘작품80여점을선보인다

전시 키워드는 생활이다 전통 소반과

보자기 분청사기 현대적 감성이 돋보이

는에코백목공금속공예등을통해생활

의아름다움을만날수있는자리다

나주소반전수자김영민작가는전통문

양을새긴나주소반과함께현대적이미지

화병과 트레이를 전시한다 전통 섬유공

예가박유진씨는분홍과노랑 옥색등계

절색을물들인바구니보를통해봄의감성

을전달한다

봄 이미지를 반영한 자연무늬를 실크스

크린기법으로새긴 박혜영작가는다양한

문양의에코백을선보이며활짝핀꽃과나

비 열매를모티브로주얼리작품을제작한

신성창은 Blossom 시리즈를전시한다

그밖에전통분청자기에세련미를가미

하고 있는 도예가 이치헌은 붉은 눈물

숲을거닐다 등 다도구와 생활자기를작

업했다 나무 원형에서 현대미를 추구하

는 한우석 작가도 실용성이 넘치는 수납

함 그릇등을출품한다 한편관람객참여

프로그램으로 한지를재료로모빌을만드

는 봄봄! 꽃모빌 만들기를 진행한다 문

의0622211807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박물관숲이야기 프로그램운영

광주 롯데갤러리신춘기획봄맞이공예전 내달 329일

박유진 작 바구니 보

김보현 화백과 부인 실비아 올드 여사

조선대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

김보현 탄생 100주년 기념 기획전

조선대미대산파수많은제자길러내

부인실비아와작품 400여점학교기증

무제(1961)

내달 2일부터 12월 29일까지 12부

70년 작품변천과정한눈에

부인실비아작품 10여점도함께전시


